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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아주대학교 문서번호 한국-201809 

참    조 정치외교학과 DATE 2018년 09월 18일 

제    목 「2018 코라시아포럼」 초청의 건 

 

1.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일보사는 11월 7일(수)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THE KOR-ASIA FORUM 2018」을 개최합니다. 

3. 최근 남북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역사의 방향이 바뀌며 한반도는 아시아의 북방지역과 남방지역

으로 전개되는 새로운 경제지도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은 단순한 경제협력을 넘어 관

계국 모두가 함께 발전하는 아시아 중심의 평화·경제협력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한반도 평

화가 아시아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실천 로드맵을 세울 시간이 필요합니다.   

4. 2012년 창설한 <차이나포럼>을 통해 그간 한중간의 당면 이슈를 다루고 해법을 모색해온 본사는 이제 중국을 

넘어 아시아 전역으로 그 범위를 넓히고자 새롭게 「THE KOR-ASIA FORUM 2018」을 개최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한반도 평화, 아시아의 기회와 도약’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본 포럼은 한반도와 

유라시아 경제를 연결하고 아세안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대주제에 걸

맞게 국내와 아시아 등의 명망 높은 최고 권위자들과 석학들이 대거 참석하여 아시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5. 특히 「THE KOR-ASIA FORUM 2018」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부 각 부처 장관, 

국회의원, 대기업 회장, 대학교 학장, 씽크탱크 관계자 등 많은 VIP들이 참석합니다. 또한 아시아 각 나라의 전현직 고

위 간부들과 외교 전문가 역시 참석합니다. 

6. 본 포럼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다면 당사로서는 큰 영광일 것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행 사 명 : 2018 코라시아포럼 <한반도 평화, 아시아의 기회와 도약> 

나. 일시 및 장소 : 2018년 11월 7일(수) 08:30 ~ 16:30, 서울 드래곤시티호텔 한라홀 

다. 홈페이지 : www.kor-asiaforum.com 

라. 문    의 : 2018 코라시아포럼 사무국  02)522-4738 

한국일보 미래기획단 02)724-2260 

☞ 본 초청 공문은 코라시아포럼 사무국에서 선정한 학회, 협회를 대상으로 발송되었으며, 초청 공문을 수신하신 대상은 무료로 참석이  

가능하십니다. 참석 여부는 10월 12일(금)까지 첨부된 참가신청양식을 작성하셔서 회신 부탁드립니다.        


